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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A에 중소·중견기업 지원 
물류센터 개장

-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제공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는 2024년 9월 5일(목)

미국 LA·LB(롱비치)항만 인근에 민관 합작 물류센터를 개장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공사, 한국해양

진흥공사 등과 함께 해외 물류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도

네시아 자바,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로셀로나에 물류센터 4개소를

구축한 데 이어 미국 최초로 서부지역인 LA·LB항만 인근에 물류센터를 운영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자 우리나라 2대 수출 교역국으로, 최근 미국의

공급망 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교역량 및 현지 진출 기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발 컨테이너 화물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는 LA·LB항만 인근에 물류센터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다.

LA·LB 물류센터는 부산항만공사와 주성씨앤에어(주)가 합작으로 설립

하였으며, 규모는 부지 17,035㎡, 창고 8,514㎡이다. 올해에는 상온 일반화물을

처리하고, 2025년부터 냉동·냉장화물까지 취급화물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

이다.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은 시중가 대비 10~15%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물량을 처리할 수 있어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이 이번 물류센터 개장을 통해 안정적인 물류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유럽, 동남아, 미국에 구축된 물류센터 5개소를

30년까지 미국 중부·동부, 동유럽 등 11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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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국 LA·LB항 인근 민관합작 물류센터 개요

□ 사업 개요

ㅇ (대상지역) 미국 LA·LB 항만 인근 Carson지역

     * 美 서부지역 LA·LB항으로부터 차로 15분거리 위치

ㅇ (규모) 부지 17,035㎡(5,153평), 건물 8,514㎡(2,575평)

ㅇ (사업방식) 기존 물류센터 매입 후 합작법인을 통해 직접 운영

ㅇ (참여사) 부산항만공사(40%), 주성씨앤에어(60%)

□ 물류센터 자료

물류센터(외부) 물류센터(내부)

물류센터 Lay-out 물류센터 위치


